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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「LH 세대공감 나눔+」의 세 번째 사업으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내 유휴시설을 ‘공공형 실내 놀이시설’로

새롭게 탈바꿈시킨다고 28일 밝혔다.

ㅇ 「LH 세대공감 나눔+」는 비수도권 인구 및 지방 소멸 위기에

대응하여 지역 내 유휴시설을 문화·육아 특화시설로 탈바꿈시켜

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LH 사회공헌 브랜드 사업이다.

ㅇ 이번 사업은 지난 전남 영광군, 경북 포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

것으로, 지난해 8월 지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서구청(서구문화센터)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.

ㅇ 올해 사업지인 서구문화센터는 서구 권역 내 최대 아동 밀집 지역에

위치해, 공공형 놀이돌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. 이에 LH는

지자체,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서구문화센터 내 유휴공간을 ‘공공형
실내 놀이시설’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.

□ 이를 위해 LH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서구청, 한국해비타트와 「LH 세대공감 나눔+」 사업 추진을 위한
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ㅇ 사업을 위해 LH는 프로그램 총괄 및 재정지원(7억원)을 맡고,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은 사업공간 제공과 운영 및 사업비 일부
부담(7천만원), 한국해비타트는 사업공간 조성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

서구에 지역 특화 공공 놀이시설 조성
-「LH 세대공감 나눔+」 사업 세 번째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조성

- LH, 비수도권 인구·지방 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역 특화 시설 지속 추진



□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“세대공감 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

유휴공간을 모두가 어울려 활용할 수 있는 특화시설로 새롭게 조성

시켜 가고 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
넣을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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